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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들은, 셔츠주머니에 『아버지』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품기 위해 각자 

바다를 건너왔으며, 『아버지』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, 
딱딱한 웃옷을 벗고, ‘안녕하세요’ 라고 말을 건넬 수 있으며, 그리웠던 
친구처럼, 몇년씩이나 서로 마주하고 있던 이웃처럼, 어깨에 힘을 빼고, 
마음을 열고, 일본에서 처음으로 ‘한일 아버지 포럼 인 이먀기’에 함께 모일 
수 있었습니다. 
 
 한국에는 ‘시작이 반이다’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. 비록 우리들은 이 
포럼이 시민수준, 도민수준의 일반시민의 교류라는 작은 시험의 하나에 
지나지 않으며, 현실에 산적해 있는 가정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
전혀 힘이 부족할지 모르지만, 그러함에도 정면으로 맞서기를 원하는 
‘아버지’들의 숨결만은 알아준 것 같습니다.  
 
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, 문화를 살아온 우리들이 미래를 함께 살아가자면, 
서로의 문화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중하며,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
이해하며, 그것에 기쁨을 갖는 바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, 현재 
느끼고 있습니다. 
 
 내일부터는 또다시 바다를 사이에 두고, 서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
우리들이, 다음번 만날 때에는 반드시 ‘친구’ 라고 서로를 부르며, 드라마를 
좋아하는 부인도 부러워할 정도로『아버지』를 술안주로 맛있는 술을 
나누는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해 갈 것을 선언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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